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인

사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도 지나

치면 간경변,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조기 사망 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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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이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295명의 대학생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Scheffe 검정,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

였다. 연구 결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별, 학업성적, 주거유형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

하는 사회심리적인 접근과 성별, 학업성적, 주거유형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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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95 college students who understood and agre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conducted 

questionnair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s, followed by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residental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prevent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residental type in order to prevent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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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사고, 원치 않는 성경험, 폭력,

학업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있다[1,2]. 우리

나라의 대학 입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허용 연령에 해당되어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음주를 대학

생활의 기대되는 행위로서 대학생활의 정체성의 일부분

이라고 인식하는경향이 강하지만[2], 대학생의 음주량과

폭음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연관성을가지고 그

비율은 일반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 있으며 문제

성음주 경향은 52.6%로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3]. 대학생

의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피해가 심각하지만 대학 내 엄

격한 음주 규제 규정이나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대학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음주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술에 대

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진입하는 대

학생들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집단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4].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성인기를 위한 준비의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인건강상의 문

제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학업상의 손실, 정서적인 문제,

폭력성, 인간관계 등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

적으로 부정적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는 사회심리적인 영향과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들이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와 우울은 음주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문제음주행위에 영

향을주는 것으로나타났으며[6,7], 우울수준이증가할수

록 문제음주 정도가 증가하였다[8,9]. 성별에서는 여자대

학생에 비해 남자 대학생이, 연령은 낮을수록 문제음주

군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택에서 부모와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문제음주행위가 높

았다[7,9].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경우

에서 신앙심이 깊을수록 음주를 절제하였고성적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경우에서 음주를 절제하는것으로 나타났

다[10]. 또한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대학생들은 음

주만 하는 경우 보다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

이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특성이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으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와 사회심리

적 특성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문제음주행위 간의 관

계를 동시에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는부족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음주산행 금지’를 2018년 3월 13일

부터 시행하며,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6개월간의 대국민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

정된 산의 정상과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음주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부정적

으로 인식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음주문화에 대

한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

년기와 성인기의 사이에 있는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는

향후 성인기의 음주습관으로 이어져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

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문제음주행

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요인의 특성에 따

르는 대책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변수를

중심으로 문제음주행위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

생의 문제음주행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여,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

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문제음주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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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동의한 300명을 대상으로하였다. 자료 수집은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명의설문지 중설문에

응답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것으로 파악

된 5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95명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는 Cohen, Kamarck, 및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정은(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총 10문항으로 1∼5점 리커트형 척도로 4, 5, 7, 8문항은

역문항이며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은

(2005)의 연구에서 Chronbach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

서 Chronbach α는 .71이었다[12].

2.3.2 우울 측정도구

우울 척도는 Beck 등(1967)이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로 개발한 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13]. 이 검사는정서적, 생리적, 인지적, 동기적증

후군 등을 포함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3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점수범위는 0∼63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의미한다. 이영호(1993)

의 연구에서 Chronbach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는 .95이었다[13].

2.3.3 문제음주행위 측정도구

문제음주행위는 신행우(1998)가 개발한 20개 문항으

로 구성된 음주문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4]. 문제음

주행위 하위영역은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

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0∼4점 리커트형척도이며 점수범위는 0∼80점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문제음주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당시 Chronbach α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는 .94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스트레

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기술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는T검정(t-test) 또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을 활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우

울 및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

수인 문제음주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295명 중 남녀 비율은남학생이 51.5%

로 여학생 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40.3%, 1학년

이 29.5%, 2학년이 19.3%, 4학년이 10.8%였다. 학업 성적

은 평점 4.5점을 기준으로 3.0에서 3.5미만이 42.7%, 3.5에

서 4.0미만이 37.3%였으며 종교여부는 종교 없음이

50.5%로 많았고 기독교가 22.7%였다. 주거유형은 자가

거주가 44.1%, 기숙사 거주가 31.2%였으며 흡연 여부는

비흡연이 73.9%로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52 51.5
Female 143 48.5

Grade

1 87 29.5
2 57 19.3

3 119 40.3
4 32 10.8

Academic
performance

�4.0 38 12.9
3.5∼<4.0 110 37.3

3.0∼<3.5 126 42.7
<3.0 21 7.1

Religion

Christian 67 22.7
Catholic 27 9.2

Buddhism 52 17.6
none 149 50.5

Type of
residence

Own family house 130 44.1
Rented room 67 22.7

Dormitory 92 31.2
Relative’s home 6 2

Smoking
Yes 77 26.1
No 218 73.9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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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문제음주행

위 정도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6.36점(SD=5.34)이었으며, 우울 점수는 평균 7.41

점(SD=10.05)이었고, 문제음주행위 점수는 평균 6.61점

(SD=9.20)으로 Table 2와 같다.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erceived
stress 26.36±5.34 10 45 10-50

Depression 7.41±10.05 0 44 0-63

Problem
drinking
behavior

6.61±9.20 0 45 0-80

Table 2. Perceived stress, depression,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subjects 
(N=295)

3.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행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행위 정도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

별에 따른 문제음주행위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

나 유의한차이가 있었으며(t=3.727, p<.001) 학년별 차이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496, p<.001),

Scheffe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2, 3, 4학년 보다 문제음

주행위 정도가 높았다. 학업 성적은 학교평점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4.414, p<.001), Scheffe 사후검

정에서 평점 3.5미만인 집단이 3.5이상인 집단 보다 문제

음주행위가 높았다. 종교별 문제음주행위는 유의하게 차

이가 있었으나(F=3.001, p=.031), Scheffe 사후검정에서

는 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 문제음주행위 정

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1.449, p<.001),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자택이나 기숙사에서 주거하는

경우 보다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에서 문제음주

행위 정도가 높았다. 흡연여부별 문제음주행위의 정도는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Table 3과 같다.

Variables Category

Problem drinking behavior

M SD t or F p
Schef
fe

Gender
Male 8.48 10.55

3.727 <.001
Female 4.62 7.00

Grade

1a 10.74 11.71

9.496 <.001 a>b
2b 4.49 7.36

3b 5.45 7.75

4b 3.44 4.83

Academic
performance

�4.0a 3.69 7.30

14.414 <.001 a<b
3.5∼<4.0a 3.49 4.47

3.0∼<3.5b 9.00 10.83

3.0미만b 13.86 11.93

Religion

Christiana 4.79 6.74

3.001 .031
Catholica 9.59 12.36

Buddhisma 4.83 5.75

nonea 7.50 10.22

Type of
residence

Own family
housea

7.44 9.26

11.449 <.001 a<b
Rented roomab 9.40 11.62

Dormitorya 2.73 4.10

Relative’s
homeb

16.83 12.22

Smoking
Yes 9.26 10.71

2.666 .009
No 5.67 8.43

Table 3. Difference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3.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

울 및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행위와 지각된 스트레스

(r=.251, p<.001), 문제음주행위와 우울(r=.517, p<.001)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r=.469, p<.001)은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계수는 0.469로 0.8보다 낮게

나타나 두 변수 모두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Variables X1 X2 X3

Problem drinking behavior 1

Perceived stress .251** 1

Depression .517** .469** 1

**p<.001

X1: Problem drinking behavior X2: Perceived stress
X3: Depress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behavior,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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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력(Enter)방식을 이용하여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

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검정하였다.

주요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측정

하였으며, 절대값은 모두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

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24로 자기상관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 이상의 값

은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영향력 분석을 Cook의 거리 통계량을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295개 중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이 확인되

어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문제음주행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변수와 문제음주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수에 대

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이들 변수에 대한

문제음주행위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2.3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

정계수(Adj. R2)는 .37로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3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우

울(β=.42,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는성별(β=-.22, p<.001),

학업 성적(β=-.13, p<.05), 주거유형(β=-.10, p<.05) 순으

로 나타났으며, Table 5와 같다.

B β t Adj. R2 F

Perceived
stress

.16 .09 1.65

.37 22.37**

Depression .38 .42 7.42**

Gender -4.01 -.22 -3.99**

Grade -.68 -.08 -1.46

Academic
performance

-1.45 -.13 -2.49*

Religion -.60 -.08 -1.56

Type of
residence

-1.03 -.10 -2.10*

Smoking -2.14 -.10 -1.96

*p<.05,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subjects

4. 논의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대학

입학과 함께 알코올 구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학생들

에게 있어 음주문화는 이미 대학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일반 성인

에 비해 매우 심각하며 폭음의 경향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3]. 실제 대학생들은 성인 보다 음주량이 많고 음

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음주행위 또

한 빈번하다[3,4]. 일부 대학에서는 절주동아리를 운영하

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내 음주행위에 대한 규칙을 엄격하

게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매우 부족하다.

문제음주행위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과 사회적

기능의 손상, 폭력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1,2,5], 대학생 시기의 음주습관

은 성인기 음주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의

파악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문제음주행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 학업 성적, 종교, 주거유

형, 흡연여부 그리고 문제음주행위와 상관관계를 보인

스트레스,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문제음주행

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모형은

문제음주행위를 37% 정도 설명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대상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별, 학업성적, 주

거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취약

성으로서의 우울은 문제음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우울 수준에 따라 문제음주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한 여러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6,8,9]. 청년기의 대학

생들은 스스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우며 슬프거나 불

안한 우울 상태를 잊기 위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

위를 줄이고 이후 성인기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우울 정서를 낮추어 줄 수 있는 맞춤형 대학생

활 상담이나 건전한 음주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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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트레스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문제음

주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는 다른결과를 보였으며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6].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성별 차이는 남성이 여성 보다 문제음주행위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은 문제음주행위

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문제

음주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9].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 대

학생 보다 남자 대학생의 음주 빈도, 음주량, 음주효과기

대가 높고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문제행동에영향을 준다

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7]. 또한 남자 대학생

의 음주문제가 여자 대학생의 음주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3]. 문제음주행위에 대한 성별차이는 우

리나라의 남성의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사회적 분위기가

남자 대학생들이 음주행동에 노출되는 경향을높이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는 여학생들

보다 사교적인 모임이나 친목활동의 방법으로음주의 과

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크다. 음주의 빈도와 음주량이 문

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고려해 볼 때 남자 대학

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배제하고도 만족스러운 친

목활동이나 사교모임 등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법 향상을 도울 수있는 학생상담프로그램의

참여나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녀 대학생의 음주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의 경우 이는 천안지역의 1개 대학의

대학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별 차이가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점차 여학생들의 음주가 증가하는사회적 분위

기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반복연구와 남녀 특성을 고려한

절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5].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학업 성적은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적이

낮은 대학생들이 높은 학생들 보다문제음주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은 문제성

음주에 유의한 영향 변수라는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3].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들이 음주에 대한 절제력이 더 강한 것을 나타났으며

[10], 본 연구대상자와 같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

생들 대상으로 일반 음주 그룹과 문제 음주 그룹을 비교

한 결과 문제 음주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대학생활의

적응이 낮고 역기능적 신념이 많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

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16]. 이는 대학생들의 지나친

음주가 수업결손이나 학력저하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적응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

생들의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

인 개입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

센터 전문가를 통한 음주문제상담의 개입, 대학 내 알코

올 판매의 금지, 음주를 포함하는 학교 행사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허가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그리고 절주 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낮

은 학교성적이 문제성 음주의 원인이 되는 지 혹은 문제

성 음주의 결과에 의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인지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주거유형은 문제음

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택과 기숙

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위가 기타

친척집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다 낮았다. 대학생

의 거주형태와 관련하여 부모음주문제와 가족의 지지는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

고된 바 있다[3]. 대학생들은 인생의 발달 단계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처음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

기도 하며 음주에 대해서는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

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지지를 얻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에서 거주

하며 친구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

이나 기숙사의 엄격한 규율에 의해 환경적인 관리가 될

경우 문제음주행위가 감소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 예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

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음

주산행금지는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도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단속으로 이어

진다고 한다. 추후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만연한 문제음주행위에 대해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지

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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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별, 학업 성

적, 주거 유형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

로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의 우울을 예방하는 사회심리적인 접근과 함께 성별, 학

업 성적, 주거유형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에는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모형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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